
남해화학, 정밀화학부문 인적분할
9월15일 휴켐스로 출범 … 대표이사에 이종석 전무 발탁예정

남해화학은 6월25일 이사회를 열고 정밀화학부문을 인적 분할하기로 의결했다.

남해화학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사업부문별 전문화를 통해 비료사업부문은 종합 농자재회사로 발전시

키고 정밀화학부문은 핵심소재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분할 후 남해화학은 상장을 유지하고 신설법인인 정밀화학 부문의 휴켐스도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분할비율은 1주당 0.3주이며 분할승인 주주총회는 8월13일 열린다. 분할기일은 9월15일이며 분할과 관련한

채권자 이의기간은 8월14일부터 9월14일까지 1달이다.

한편, 남해화학은 9월15일 분할 예정인 정밀화학 부문(가칭 휴켐스) 대표이사에 이종석 현 남해화학 전무와

김종무 현 남해화학 사장을 내정했다.

이종석 내정자는 경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김종무 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분할작업이 원활히 진행

되는 것을 돕는다.

또 황윤섭 현 남해화학 화공사업본부장과 유홍석 남해화학 여수공장 부공장장이 각각 휴켐스의 영업관리담

당 상무이사와 기술담당 상무이사로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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